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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창군, 농식품공무원교육원서 은퇴예정 공무원 귀농귀촌 교육

고창군이 지난 16일 은퇴예정 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‘귀농귀촌 현장 알아보기’ 맞춤형 현장교육을 진행했다.

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주관하는 교육으로, 퇴직 예정 공무원이 귀농·귀촌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프로그

램을 진행했다.

이들은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귀농귀촌 정책설명을 듣고 체류형 센터 시설 견학을 진행했다.

이어 고창군 귀농·귀촌 우수사례 농가 견학 및 체험을 진행하여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고창군을 소개하고 농업·농촌을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

지원했다.

이번 교육을 통해 퇴직을 앞둔 공무원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으며, 귀농·귀촌을 활성화로 인한 인구 유입으로 농업·

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.

특히, 농식품공무원교육원서 주체하는 은퇴예정 공무원 귀농귀촌 교육은 올해 고창군에서 3회차 진행했다. 농식품교육원 김수일 원장은 귀농

귀촌 1번지로 알려진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시설 현황 및 소개를 듣고 이곳을 방문한 교육생들의 호응이 이해간다며

‘고창군은 귀농귀촌 1번지라는 명성답다’라고 말했다.

현행열 소장은 “은퇴를 앞두신 예비 귀농·귀촌인분들이 고창에서 성공적으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/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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